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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멋진 신세계

신승철 (정신과 의사·시인, 블레스병원 원장)

"내가 예부터 지어온 악업은, 

끝없는 탐·진·치(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네,   

몸과 입과 뜻에 따라 지은 허물,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하나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사라지네.  

마치 마른풀이 불에 타듯"  

- 월서 스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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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명상 공부를 한 게 일 년 남짓 되나 보다. 요

즘 들어 나는 왜 진작 이쪽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가 하는 아쉬움이 들리도 했다. 아마 이랬던 탓이

었을 게다. 명상이란 신비한 체험, 일종의 사이비 

종교, 또는 자신만의 안일한 도피처쯤으로 생각했

던 점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불교 관련 서적들을 

뒤적여 보다가,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

의 전기를 읽고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뒤 기

독교의 영지주의 맥락을 웬만큼 이해하기도 했다. 

그런 뒤 나는 명상에 대한 나의 편견이 크게 잘못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동양의 오랜 종교·문화

적 전통은 사실 옛 서책에만 쓸쓸히 묻혀 있는 게 

아니었다. 비록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 우리 의식

이 전에 비해 상당 개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리 의

기양양할 바 못 되는 것 같다. 의식의 진화적 측면

에서 보자면 아무리 똑똑한 현대인일지라도 옛 선

현들보다 그리 나을 바 없어 보여서다. 

명상 수련을 하다 보면, 참으로 과학적이고, 대단

히 지혜로운 열매를 얻게 해주는 공부라는 걸 새

삼 느끼게 해준다. 물론 여기에도 일정 지도나 안

내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코스다.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선 동양의 명상에 

대한 붐이 크게 일고 있다고 한다. 이십여 년 전부

터 서양 의학 분야에서도 치료법의 하나로 본격 

도입, 이젠 우리가 명상치유 방법을 역수입해오는 

상황에까지 왔다. 아이러니다. 국내 일부 유명 의

대에선 암환자를 케어 하는데 이를 수용,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보고다. 일반 의사들

의 관심도 높아지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서양

인보다는 동양의 풍토에 젖은 우리가 이 분야를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고 본다.  

아무렴 어쩌랴. 명상의 세계에선 그 누구든 환영

이다. 의사들이 관심을 더욱 두게 되면, 자신의 계

발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유익한 처방이 될 수 있

으리라 여겨진다.

삼각산 도선사의 주련에는 이런 구절이 씌어 있

다. "내가 예부터 지어온 악업은, 끝없는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네, 몸과 입

과 뜻에 따라 지은 허물,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

하나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사라지네. 마치 마른풀이 불에 타

듯"(월서 스님 역). 한 생각 돌이킨다는 말, 그 뜻, 

그 또한 하늘에 마음을 빚지는 일과 다름없을 것

이다. 이 얼마나 멋진 풍광인가. 신세계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마음. 그 깨달음에 있다는 소리

이기도 하다. 명상의 세계에선 분명 그윽한 생명

의 향기가 서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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